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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예물준비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68번 

163번 

 오묘하온 성체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Jake Moon • Julia Jun • Christian Lee 

8시 미사  Monica Kim • Jayden Lee • Aaron Lee 

9시 30분 미사   Ryan Kim Aiden Nam Stella Park Audrey Oh Luna Bae • Vincent Ro • Julie Kim  

11시 미사  Edward Oh • Justin Park • Leo Kim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박지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3년 9월 3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구월의 시작에 서서 Labor Day 주말을 즐기며 여름

을 보내고 가을맞이 준비를 합니다. 선선한 날씨지만 

그래도 햇살은 따가워서 그늘을 찾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잠시 짬을 내어 동네 한 바퀴 산

책했습니다. 매일 사목 단상에 산책이 좋다고 말하면

서도 정작 자신이 할 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심적 여유일 것입니다.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 가을이 임박했음을 알리

는 최적의 날씨를 즐기러 밖으로 나가 인도를 따라 걷

기 시작합니다. 조금 걷다 보니 아직 여름이라는 사실

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작열하는 태양의 따가운 

햇살에 계속해서 그늘을 찾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참 걷다 보니 한 노인이 커다란 자루를 메고 이집 

저집을 둘러보며 갑니다. 자세히 보니 각 집의 쓰레기

통에서 빈 플라스틱 물병을 찾아 자루에 넣는 것이었

습니다. 문득 계산을 해봅니다. 빈 플라스틱병 하나에 

5전, 10개 면 50전, 100개 면 5불…. 하루에 천 개는 모

아야 50불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에 비해 채

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인은 열심히 쓰

레기통을 뒤지며 빈 병을 모으며 동네에 다닙니다. 
 

  그 노인을 뒤로하고 계속 앞으로 걸으며 생각해 봅

니다. 그 노인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노느니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운동도 하고 용돈도 벌고 

하면 소위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일석이조의 이익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병을 수

집하는 것을 돈에만 결부하니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

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빈 물병을 수거하여 반납하는 

데 5센트를 주는 것은 그 물을 산 사람이 이미 물병값

으로 5센트를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을 갖다주면 

맡긴 5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을, 

병을 주워 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재생을 

통한 자연보호입니다. 
 

  그 노인이 하는 일은 결국 우리가 안 하는 리사이클

을 통한 자연보호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는 금

액만 보고 물병을 그냥 버립니다. 빈 병을 들고 슈퍼

에 가서 돈으로 바꾸는 것을 창피해하는 분도 많습니

다. 우리가 맡긴 돈을 찾아오는 것이고, 또 자연을 보호

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는 집 쓰레기통이 집 

앞 잘 보이는 곳에 놓였는데, 플라스틱 물병이 가득했

습니다. 이를 보자 아까 그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에 오면 대박인데……” 하며 나중에라도 이곳에 오

길 기대하며 지나갑니다. 
 

  자연보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보호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우리의 생활 터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가꾸며 살아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

다. 그렇기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경쟁자로 여깁니

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보면 누

군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일 수도 있

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이브를 창조하

시고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자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

다. 자신의 생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같은 형제 사이라

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사랑

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로의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이용하며 살아가

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서로가 경쟁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상대이며 

구원의 동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사

이들이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겨 반대하고 미워하며 

결국 다른 종파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

님은 그들 스스로 지옥을 향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십

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저주의 능력

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자이기도 합

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

무가 쓸모없다고 저주하시자마자 죽은 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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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 불행하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이 아니라 심

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당신 구원의 대장정의 끝이 

다가옴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

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

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마태오 
16: 21) 
 

  예수님은 응징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인 

하느님은 인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클라이맥

스가 바로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예고를 이해하지 못합

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

지입니다. 다혈질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까

지 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절대 일어

나지 않을 것입니다.” (16: 22)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

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뜻을 너무나

도 잘 알기에 베드로를 오히려 질타하십니다. “사탄

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

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

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반박은 예수님께 유혹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영

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꿈입니

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여 다 가진 진시황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듯이 보였지 보였지만, 그가 마지

막까지 갖지 못한 것은 불로장생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예고 직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반박한 베드로

는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입니

다.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가장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

리를 가장 약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며, 악마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

고 믿었지만 죽음에 직면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

다. 
 

  아직도 제자들은 수난과 죽음은 이해하지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에 좋은 것만 먹

고 열심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께 돌아갑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서 우

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신비는 ‘부활’입니다.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로장생은 부활 후의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계속

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 24)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

을 얻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6: 25)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의 수난과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은 바로 우리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꿈입니다. 우

리 신앙의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쟁자가 아

니라 협조자입니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편리함과 안전함만 추구하기보

다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

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는 십자

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

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의 유혹

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참조 로

마서 12: 1-2) 그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일 노동절 휴일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겁

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통해 하

느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이 아니라 사

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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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9월) 

  공동체 소식                                                                                                                   

알 림 

부활반 새신자 모집  

첫 모임 : 9월 17일(일)  

시간 : 12 p.m.—1:30 p.m. (토마스 교육관)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7일(일)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미사 후 친교 및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헌금  

유니온 널싱홈 미사  

 

봉성체 

일시 : 9월 8일(금)  9 p.m.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족구•피구대회 

장소 : 성당 주차장 

일시 : 9월 24일 (일)  1:30 p.m.  

참가 접수 : 사목회 총무 (310) 367-2303 

경로의 날 행사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음악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안나회 효도관광  

일시 : 9월 9일(토)  

출발 시간 : 8 a.m.  

출발 전 모임 장소 : 성당 

동유럽 성지 순례 예비 모임  

일시 : 9월 10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번 교실)  

연락처 : 최혜숙 세실리아 (718) 344-9806 

꼭 참석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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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풍물반 모집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10일(일)  

대상 : Kindergarten—12학년까지  

등록기간 : 9월 3일(오늘)까지  

접수 : 주일 –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평일— 성당 사무실   

접수시간 : 10:30 a.m.—12:30 p.m. (일요일)  

등록비 : 한 자녀 $120, 두 번째 자녀 $120,  

            세 번째 자녀 $70, 네 번째부터 무료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비 

$10이 추가됩니다.  

등록비 납부는 신용조합에서 받습니다.  

문의 : 이연주 제인 (718) 551-5090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골프대회 

(청소년 사목기금 마련)  

장소 : Bethpage State Park (Red Course) 

주소 : 99 Quaker Meeting House Road 

           Farmingdale, NY 11735 

일시 : 9월 7일(목) 

        

 

참가비 : $199  

문의 : 준비위원장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부위원장 고경현 바오로 (917) 476-9396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대회 당일 현장 접수도 

받지 않습니다.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즐겁고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나회(회장 오영실 세실리아)  

$1,500 $200 

정봉재 토마스  $500 $700 

익명  $1,000 

뉴욕주 성체대회  

날짜 : 10월 20일(금) - 10월 22일(일)  

장소 : Our Lady of Martyrs Shrine, Auriesville, NY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아기엄마 유선민 석방 촉구 청원 서명  

날짜 : 9월 3일 (오늘)  

.  

주일복음 묵상반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 : 사무실 

모임 일시 : 매주 목요일 10:30 a.m. 

첫모임 : 9월 21일(목)  10:30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1교실) 

한국학교 개학  

일시 : 9월 9일(토)   9 a.m.   



        공동체 소식                                                                                        2023년 9월 3일 

알 림 알 림  

 안영남, 김태범, 김진성  

 

  

생활 상담소  

9월 10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8월 20일(일) - 8월 26일(토) 16,545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039,524 단  

6 

Flushing 2구역 3반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Flushing 2구역 1반  

도네이션  

라인댄스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주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사무실 휴무  

9월 4일(월) Labor Day 관계로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7반  

Flushing 2구역 2반  

구역분과 월례회  

Forest Hills구역 Corona반  

꼬미시움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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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9월 3일 



      미사 봉헌                                                                                                 2023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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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September 3, 2023 

10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Aug. 26th (Sat) is 
1,039,524 decades.  
Aug. 20th (Sun) — Aug. 26th (Sat) : 16,545 decades 

Church Office Closed in Honor of Labor Day 

 

Sunday School Register 

 

50th Parish Anniversary Golf Tournament  
(Fundraising for youth pastoral fund)  
Venue : Bethpage State Park (Red Course) 
Address : 99 Quaker Meeting House Rd.  
               Farmingdale, NY 11735 
Date : Sep. 7th (Thu) 
          Check–in : 10 a.m. ,  
          Shot Gun Start : 12 p.m. 
Dinner time : 5 P.m.  
Dinner venue : Clubhouse  
                        (full dinner course, open bar included)  
Participation fee : $199 
Register : Pastoral Desk at church basement  
Inquiries : Peter Park (718) 986-8815 
                 Yunseung Choi (718) 614-4285 
                 Paul Ko (917) 476-9396   

Special Collection   

The Solemnity of Korean Martyrs (Saints An-
drew Kim Tae-Gon, Priest, and Paul Chong Ha-
Sang, and Companions, Martyrs) 

 

We will be holding a liturgy workshop for students who 
wish to be a part of the Sunday 9:30 liturgy. It will also 
be mandatory for the current members who did not 
attend any Liturgy workshop in 2023 
Date of workshop : Sep. 24th (Sun)  
Application due : Sep. 10th (Su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 Snack an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3 p.m. (Estimated time)  
Place : Educational Center and/or church  
Grades : 4th to 12th  
Applic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drew 
Kim, Mr. Kevin Lee, Ms. Christine Cho ro Ms. Mary 
Moon.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Topic : Genesis (14 weeks) 
Who : Confirmed young adults 
Registration deadline : Sep. 8th (Fri)   
Orientation: Sep. 9th (Sat)  7:30 p.m.  
Register/Ask questions : Michelle Park (646) 369-9819 

NYS Eucharistic Congress  
Date : Oct. 20th (Fri) - Oct. 22nd (Sun) 
There is NYS Eucharistic Congress at Our Lady of 
Martyrs Shrine, Auriesville, NY.  
Please type NYS Eucharistic Congress in your browser 
to register.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please call 
Deacon Im (646) 879-7299 to arrange transportation.  

Date : Sep. 9th (Sat)  9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Friday Night Meeting 

Friday Night Mass 
There are no Friday evening masses until further notice. 
The exception is the First Friday of every month.  
The next Friday Mass is on October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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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Second Sunday of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3, 2023 

  
 
 

  That the Church will serve as a model: leading us to take up Christ’s Cros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eachers and students returning to school or starting at a new school: that they will approach 
their challenges with a love of learning, a sense of patience and an air of toler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laborers: may they be blessed and protected for all the hard work they do,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gather here will find the strength and support in this caring and loving community of 

believers, let us pray to the Lord. ◎ 

 When I was pastor of Hwoi Weon Dong parish in Masan, I learned so much about community 
planning. One area I found fascinating is when the parish went on a trip. Before we went, we'd send 
some young people ahead of us to scout out the way: which bus to take, how much it cost, how long 
the trip was, what stop to get off, which yeogwan to stay at and where to eat. The young people were 
happy to explore for us and we were grateful for their knowledge that made our trip enjoyable. In 
many ways, these people were like the prophets of old, like Jeremiah in the first reading. God sends 
them on ahead to scout out the right way to go. However, unlike our community, the people of Israel 
didn't like to be told what to do or which roads to avoid. They persecuted and sometimes killed the 
prophets. That's the main difference. Our young people were happy to be scouts; the prophets dreaded 
being called by God, because they knew it was a thankless and dangerous calling. 
 
 Thus in the first reading we hear the complaint of the Prophet Jeremiah: "You duped me Lord, 
and I let myself be duped!" Jeremiah decides he will no longer tell the people what God revealed to 
him, but admits "I could not hold the word of God inside me. It became like a burning fire within me." 
In our time there have been modern prophets, people who had a vision of what we can become and 
where we should be going. In some cases, like in days of old, modern prophets also paid with their 
lives, like Martin Luther King, Oscar Romero and Mahatma Gandhi. Lesser known, Sister Dorothy 
Stang was a prophet to the people of the Amazon rain forest, who were losing their lands to the log-
ging industry. She paid for her witness with her life. While walking through the forest, her way was 
blocked by three gunmen who told her to go back. She turned around and took out a Bible from her 
pocket and read out loud, "Blessed are the poor, they shall inherit..." Gun shots silenced her, but her 
spirit lives. We who follow Jesus, who make the sign of the cross all the time, should not be surprised 
when our witness to the gospel faces oppositio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2n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3, 2023 (Year A)  No. 2649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63:2,3-4,5-6,8-9 

◎  My soul is thirsting for you, O Lord my God.  

○  O God, you are my God whom I seek; for you my flesh pines and my soul thirsts like the earth, 

parched, lifeless and without water. ◎ 

○  Thus have I gazed toward you in the sanctuary to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for your kind-

ness is a greater good than life; my lips shall glorify you.  ◎ 

○  Thus will I bless you while I live; lifting up my hands, I will call upon your name. As with the riches 

of a banquet shall my soul be satisfied, and with exultant lips my mouth shall praise you.  ◎ 

○  you are my help, and in the shadow of your wings I shout for joy. My soul clings fast to you; your 

right hand upholds me.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Jeremiah 20:7-9 (124A) 

Second Reading  

   Romans 12:1-2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